
연례 보고서 
2012‐2013		

회장과 사무장 보고 
                                                                                                                    박유경 회장, 하영리 사무장 

 
2012-2013년은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예산 삭감, 지속되는 경기 침체, 
그리고 서비스 이용자들, 특히 신규이민자와 난민신청자들에게 영향이 미치는 법 제도의 변화 등으로 
많은 도전과  불확실성을 수반한 해였다. 하지만, 이런 변화와 불확실성 가운데서도 KCWA의 이사진
과 직원들은 효과적으로 전략적 우선순위를 달성함에 따라 몇 가지 중요한 성취를 이루었다.  
 
먼저, 2012년 10월에 그 동안 고대하던 노스욕 지역에 유나이티드 웨이 토론토에서 착수한 배더스트-
핀치 허브 안에 사무실을 개설했다.  새로운 사무실 개설과 함께 세명의 직원이 허브로 이동을 하여 
정착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열 한명의 직원은 종전과 같이 다운타운 사무실에 근무, 한명은 시
니어 프로그램을 위하여 현장 파견근무를 하고있다.  두개의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행정적으로 일시적
인 적응기간이 필요하였지만  직원들은 바뀐 시스템에 잘 적응을 하여 계속적으로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배더스트 – 핀치 허브에서 KCWA 한인여성회는 상주하는 타 기관들과 폭넓은 네트워킹을 할 수가 있
었다.  그 예로 노스욕 공립도서관등과 같은 기관과 함께 파트너십을 맺어 서비스 이용을 증가 시킬 
수 있었으며 또한  노스욕 지역 이민 파트너십에 참여를 하여 협동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
였다.  이에 더하여,  다른 단체나 개인들로부터 파트너십 요청이 증가하였다: 북한난민 신청자들의 
서비스 증가로 아동복지국에서 같이 협력하여 일을 하고자 하는 요청; 자원이 부족한 한인동포 기관
들로부터 기관 역량증가를 위한 지원 요청; 연구자나 학자들로 부터 KCWA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와 데이타 베이스를 연구하는데 활용하고자 하는 관심 등이 그 실례이다. 
 
이러한 부단한 노력의 결과로 KCWA는 정부, 후원단체, 기부자, 그리고 협력기관들의 기대를 충족시
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래서, 기부금이나 후원을 얻기 어려운 현 경제상황 속에서도 지속적
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정부 기금확보와 기업후원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  2013년 KCWA
의 자문위원회가 출판한 과거 여성회의 이사님들의 땀과 눈물과 열정으로 일구어낸 여성회 성공담을 
담은 “우리들의 이야기” 에서 보여주듯이 초창기 KCWA는 이민자 여성들의 가정문제와 청착을 돕는
데 목적을 둔 기관이었다. 하지만, 현재 KCWA는 한국인 기관으로서는 캐나다 에서 제일 방대한  서
비스 제공기관으로 연간 4만 여건에 가까운 정착, 취업, 사회복지, 가정 복지, 그리고 지역사회 역량강
화 서비스를 남.녀 노.소 그리고 신분에 상관없이 제공하는 기관이 되었다.  
 
KCWA는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면서 다가오는 해 에는 앞으로 KCWA가 3-4년
동안 지표로 삼고 나아갈 새로운 전략계획 수립을 시작할 것이다.  이 전략을 통하여 서비스의 질과 
내용을 더 향상시키면서 KCWA가 이루어 온 과업을 확대하고자 한다. 헌신적인 이사님들, 지원을 아
끼지 않은 자문위원회 위원님들, 전문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분들, 헌신적인 자원봉사자들, 
KCWA의 프로그램들을 가능케 하여주신 기부자 와 후원자 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KCWA를 지
지하고 후원하는 모든 분들의 도움으로 KCWA는 각 개인과 가정이 캐나다에서 충분한 역량을 발휘 
하는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필요한 동역자가 되기 위하여 정진할 것이다.    
 

캐나다 한인여성회	

 다운타운 사무실 

      27 Madison Ave. 
      Tor. ON  M5R 2S2 
 노스욕 사무실 

      540 Finch Ave. W.    
      Tor. ON  M2R 1N7 
 416‐340‐1234 
 kcwa@kcwa.net 
 www.kcw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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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우리 지역사회 만들기 - 한 사람씩.” 

임 무		

추구하는 가치관	

캐나다 한인여성회는 1985년에 이민자 여성들과 그들의 가족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이나 문제에 관심을 가진 여성들에 의해 발족된 비

영리 봉사단체입니다.  캐나다 한인여성회의 임무는 한번에 한사람씩 건강

한 우리 지역 사회 만들기 입니다. 

임무를 성취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폭력, 가난, 불평등에서 벗어

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도우며, 문화적, 언어적으로 적합한 서비스와 프로

그램을 제공하며, 이민자 가족들의 행복을 추구하고 그들의 잠재력 실현을 

위한 노력을 장력합니다. 

캐나다 한인여성회는 비영리 단체로 남녀노소 모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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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용 성 - 개인고유의 가치를 존중하고 모
든 사람들을 포용하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
력한다. 

우 수 성 - 서비스 이용자의 요구에 효과적
으로 부응하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성 실 성 - 모든 활동에 있어서 투명, 책임, 
정직, 전문성을 준수한다. 

존     중 - 모든 사람의 존엄성과 개인 고유
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상호협력 - 내적, 외적으로 팀워크와 상호 

협력을 격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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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통계		
서비스 이용자 수 

 정  착  1,870 
 취  업   421 
 가정 및 사회복지  340 
 프로그램  3,964 
 프로젝트  353 
 합  계  6,948 

서비스 지역 

 토론토  67.56% 
 욕지역  11.03% 
 필지역  5.14% 
 타주 / 한국  3.11% 
광역토론토 외곽 및 무응답   13.16% 
합  계  100.00% 

서비스 이용자 연령대 

 20대 미만  1.58% 
 20대  5.98% 
 30대  15.64% 
 40대s  34.37% 
 50대s  22.12% 
 60세 이상  12.44% 
 무응답  7.87% 
 합  계  100.00% 

자원봉사 

 자원봉사 건수  550 
 자원봉사 시간  5,031 

후원자 

후원자 수  300 
기부금 총액 $113,030 

서비스 이용자 성별 

 여 성  72.55% 
 남 성  27.37% 
 무응답  0.08% 
 합  계  100.00% 

 서비스 제공 수 

 정  착   20,981 
 취  업  2,402 
 가정 및 사회복지  10,424 
 프로젝트  5,039 
 합  계  38,846 



정착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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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3 한 해 동안 KCWA 한인여성회는 커뮤니티와 주류
사회기관들과의 협력을 확대하면서 정착서비스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 문화적, 언어적으로 적합한 서비스와 프로그램 을 제
공함으로써 이민자가 행복을 추구하고 그들의 잠재력을 실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서비스제공의 초점을 두었다. 2012년 10
월 유나이티드 웨이 토론토에서 착수한 Bathurst-Finch Hub에 
노스욕 사무실을 열었으며, 한인이민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
는 노스욕, 쏜힐, 리치몬드힐지역에 순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써 한인이민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였
다.  
 
고객중심의 개인상담을 위하여 고객의 요구와 희망을 파악하
고,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관련기관과의 연계를 통
하여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착워커들의 친절하고 헌
신적인 서비스는 이용자들로부터 높은 만족도 (매우만족 
81.50%)를 이끌어냈다. 또한 매월 다양한 주제의 정착관련 정
보 세미나를 개최하여 성공적인 정착에 필요한 캐나다의 문화
와 사회, 교육, 언어, 사회복지, 커뮤니티 커넥션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였다. 
 
가장 많은 요구가 있었던 서비스는 시민권, 영주권, 이민 분야
에 대한 서비스로 전체 서비스의 35.09%에 이르렀고 두번째는 
사회복지 서비스로 25.80%에 이른다. 이는 최근 캐나다 정부
의 이민정책 변화와 시민권 신청 및 영주권 갱신에 대한 KCWA
의 정확한 서비스 제공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증가
하고있는 북한난민들의 안전한 정착과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이들에게 해당하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제
공되었으며 서비스 요청이 전년 대비 8.71% 증가하였다. 서비
스 이용자의 범위는 광역 토론토를 벗어나 필, 듀람, 할튼 지역 
및 더 넓게는 워털루, 런던, 베리, 오타와까지 확대되었다. 타 

주 및 한국에서의 서비스 요청도 3.11%를 차지하였다. 이는 
KCWA한인여성회의 서비스에 대한 한인 이민자들의 필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기관의 인지도
가 토론토를 벗어난 지역까지 크게 상승했음을 나타낸다. 또한 
20,981 건에 이르는 정착 서비스 제공 수는 캐나다 사회로의 성
공적인 통합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인이민자들의 의
식수준의 변화를 나타낸다.   
 
이민자들의 지역사회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커뮤니티 자원봉사
활동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졌다. 특히 캐나다 국
세청과 협력하여 진행된 커뮤니티 자원봉사 소득세신고 프로
그램은 이민자 개인과 커뮤니티 그리고 캐나다 사회를 연계하
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총 32명의 자원봉사자가 407건의 
소득세신고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홈리스를 위한 쉼터 
Good Shepherd Centre 와 Scott Mission 에서 260건의 자원봉
사를 함으로써 한인이민자들의 커뮤니티 참여에 크게 기여하
였다. 커뮤니티와 주류사회 기관들의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 광
역토론토 지역의 46개 아웃리치 협력기관의 홍보 지원은 
KCWA가 더욱 많은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든든한 원동력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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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서비스	
“커리어 네트워킹 클럽,  한인 전문 인력과 구직자 모두에
게  영감과 정보 교환의 커리어 메카를 꿈꾸다.” 
 
2012-2013년 한인여성회 취업 프로그램은 캐나다 한인동포들
의 필요를 알아 보기 위해 캐나다 한인여성회가 2012년 실시
한 설문 조사에서 파악된 한인들의 취업 관련 필요인 “네트워
킹 기회와 취업 훈련 기회” 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노
력과 고민의 결정체이다.  “한인들의 취업을 통한 성공적인 정
착을 돕는다”라는 취업 서비스 목표와 설문 조사를 통해 발견
된 한인 사회의 필요인“네트워킹 기회와 취업 훈련 기회 제공” 
를 염두에 두고 제공된 2012-2013년 한인 여성회 취업 서비스
는 한인 동포 사회 및 주류 사회 여러 기관들과의 다양한 협력
를 통해 결실을 맺었다.  
 
먼저,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커리어 네트워킹 클
럽”을 재개해서 주류 회사에서 자리 메김한 두 한인 1세 리더를 
세우고 다양한 취업 관련 주제로 매달 성공적인 모임을 가짐으
로 한인들의 네트워킹에 대한 갈증을 해소시킴과 동시에 성공
적인 취업과 직장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는 장을 
마련해 주고 있는다.  한인 전문 인력과 구직자 모두에게 영감

과 정보 교환의 메카를 꿈꾸는 커리어 네트워킹 클럽은 매달 
25-35명의 한인들이 활발히 모임에 참여해오고 있다.   
     취업 훈련 기회 제공의 일환으로, 캐나다 연방정부, 주정부 
및 토론토시 지원 프로그램을 한인사회에 소개시켜주는 한편, 
프로그램 지원 합격율을 높이기 위해 설명회 개최 및 이력서 
준비, 인터뷰 연습 등을 도와줌으로 한인들이 취업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그중 한가지 예를 들면, 온타
리오 주정부 지원하에 험버 칼리지와 지역 기관 협력으로 모집
했던 원예 기능사 도제 훈련 과정을 한인여성들에게 소개해주
어 정원 25명에 9명의 한인들이 입학, 그중 8명이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마치고 취업하는데 한인여성회가 견인차 역할을 
했다.   
 
한인여성회의 취업 서비스는 일대일 상담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었는데, 그중 한 예를 들면 캐나다 주류 회사에 마케팅 디렉
터로 취업에 성공한 P씨의 경우, 한인여성회에서 받은 일대일 
취업 상담을 통해 알게 된 구직 방식과 맞춤식 이력서 작성 및 
인터뷰 준비 요령이 그의 취업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추후 
한인여성회 커리어 네트워킹 클럽에 강사로 참여 본인의 성공
담을 나누어줌으로써 참석한 여러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기도 
했다.   
 
한인여성회는 지금까지 쌓아온 정보와 지식을 토대로 좀 더 전
문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을 계
속할 것이며 한인사회 “한알의 밀알”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기 
위해 뒤돌아 보지 않고 전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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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및 사회복지 서비스	

2012-2013 회계연도의 캐나다 한인 여성회 가정팀은 가정에
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예방하고 그 문제들로 인
한 심리적/정서적 상처들을 치유하여 개인이 행복해지고, 나아
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한 한 해였다.    
 
캐나다와 한국간의 언어, 문화, 사회제도 등의 차이를 극복하
고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 
또는 가정 폭력이라는 위기를 슬기롭게 해결 해 나갈 수 있도
록 크게 예방과 치유의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돕고 있다. 첫째, 
가족 구성원간에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는 일대일 가
정 상담과 가족치료를 통해 서로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돕고 있
다. 둘째, 가정문제에 관한 법률 및 사회복지 정보를 제공하여 
당면한 가정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셋째, 부부 사
이의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부부 사이의 갈등이 
자녀에게 직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 분노조절, 자아 존중감
을 주제로 한 세미나 및 워크숍을 제공하였다.  
 
2012-2013 회계연도의 두드러진 변화 중 하나는 법률관련 기
관으로부터 가정폭력 가해자들을 위한 상담 서비스 요구가 증
가함에 따라, 2012년도에는 남성 가정상담원을 영입하여 상담
서비스의 영역을 넓혔다. 이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자 및 
가해자를 대상으로 균형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그 결과, 남성을 위한 가정 상담 서비스 제공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약 1.5배 증가 하였다. 가정 상담 서비스를 받으신 남성 
내담자들의 설문지에 따르면 상담서비스를 통해 자기 자신 뿐 
만 아니라 배우자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등 행복한 가
정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인지적 변화뿐 만 아니라 행동 변화
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하였다.   
 

또 한가지 주목할 점은,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상담 의뢰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토론토 내의 법률관련 기
관, 아동보호국, 학교 및 교육청 등 대외 협력 기관으로서 이는 
주류기관의 여성회에 대한 인지도가 함께 증가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실례로, 지난 해 캐나다 피해 여성 지원기관인 As-
saulted Women’s Helpline 의 요청으로 캐나다 한인 여성회의 
가정상담 서비스에 대한 설명회가 진행 되었다.  
 
2012-2013년 한 해에 진행된 세미나 및 워크숍은 총 14회이며, 
가정 상담 서비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참가자 수는 작년에 비
해 약 2배 증가하였다. 이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을 위한 가
정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참석자의 폭을 늘렸기 때문이다. 
또한, 어떤 문제가 일어나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 보다는 문
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
하는 데에서 오는 변화이다.  
 
앞으로도 가정팀에서는 가정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뿐만 아니
라 다양한 가정사로 곤란함을 겪고 있는 내담자들을 위하여 지
속적이고 유용한 상담 및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내담자들 모
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KCWA 한인여성회는 지난 한 해 동안                                                  
대.내외적인 협력을 강화 하였다. ” 

대외적인 협력으로 KCWA는 타 커뮤니티의 역량강화 및 지식과 정보를 함께 나누면서           

노인학대   예방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PALS - 건강한 시니어를 위한 노인학대 예방 프로젝트"는 캐나다 인적자원개발국의 재정지

원으로 캐나다내의 5개 아시아 커뮤니티 - 베트남, 캄보디안, 만다린, 캔토니즈와 한인 커뮤니

티 - 를 대상으로 베트남여성회, 홍푹정신건강협회 와 KCWA한인여성회가 주축이 되어 각 커

뮤니티의 시니어를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에 중점을 두었다. 캐나다 인적자원개발국과 참

여하는 3단체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커뮤니티 내 시니어들의 노인학대 예방을 위하여 역량을 

강화시키고, 안전 네트워크 및 서로를 돕는 지원 네트워크 형성을 목적으로 하였다.  

2012년 3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총 3년 동안 진행될 이 프로젝트는 1, 2단계의 워크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단계 교육에서는 노인

학대 및 예방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2단계교육과정에서는 동료지도자를 위한 리더십, 의사소통기술 및 워크숍 진행기술 등을 

교육한다. 모든 교육과정을 수료한 참가자들은 동료지도자로서 지역사회에서 세미나, 워크숍, 캠페인 등을 통해 노인학대를 예방하

고 시니어의 권리를 알리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1단계 워크숍에 44명이 수료를 마쳤으며, 참가

자들로부터 노인학대와 관련된 정보와 지식이 40.8 %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고 노령화 사회 속에서 시니어들의 자기 권리를 보호하

고 학대를 예방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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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F	가정폭력 예방 프로젝트	
KCWA 한인여성회는 타이커뮤니티와 협력하여 온타리오의 이민/난민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공공교육 캠페인 NFF

(Neighbours, Friends and Families) "We Care!" 프로젝트를 지난 2011년 4월 시작하여 2012년 10월까지 진행하였다. 타이커뮤니티

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과 더불어 타이와 한인 커뮤니티의 가정폭력 예방을 통하여 건강한 가정, 커뮤니티를 이루고자 동료지도자 

교육에 총 67명이 수료를 하였고, 이 동료지도자들이 지역사회 이벤트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프로젝트를 홍보하고 가정폭력예방 

관련 자료를 배포하였다. 또한 동료지도자들은 28회의 워크숍을 통해 323명의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예방에 대한 정보

와 지식을 전하였다.  

NFF 프로젝트는 각 커뮤니티의 개개인 또는 커뮤니티로부터 긍정적인 반응과 피드백을 받았으며 그들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우선 개인적인 차원으로는 동료지도자 교육을 받은 참여자들은 가정폭력과 관련된 교육을 통해 관련 정보와 지식이 교육 이

전보다 평균 40%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동료지도자들은 자신과 자신의 친구, 이웃,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문제들을 다루는

데 좀 더 적극적이고 자신 있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NFF 프로젝트를 통해 가정폭력 근절에 대한 관심증대와 더불어 가정폭력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더 나아가 타이 커뮤니티는 커뮤니티 내에서 만연되어 있는 가정폭력 이슈에 대해 지역사회 지도

자들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타이 정부(Trade office in Toronto), TSO (Thai Society of Ontario) 및 그 외 타이의 다른 

단체들이 NFF 프로젝트로 인해 전보다 더 연합하여 크고 작은 새로운 커뮤니티 활동들을 만들어냈으며 더 강한 조직력을 이끌어 내

었다. 협력프로젝트를 통하여 KCWA 한인여성회는 타이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전진할 수 있었다. 

 

PALS	‐	건강한 시니어를 위한 노인학대 예방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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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협력과 파트너십	

KCWA 한인여성회는 주류사

회 기관들과 커뮤니티의 기관, 

단체, 회사, 그룹들과의  보다 

확대된 협력과 파트너쉽으로 

더욱 전문적이고 강화된 서비

스를 지난 1년 동안 한인 동포

사회에 제공할 수 있었다.  특

별히 타이, 베트남, 커뮤니티

와의 파트너쉽은 타 기관의 

역량강화를 도모하면서 가정

폭력예방을 위한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 하도록 하였고, 건

강한 커뮤니티 만들기에 주력

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지속

적이고 강화된 협력과 파트너

쉽은 서비스 이용 증진을 위

한 미디어 및 아웃리치 홍보, 

이용자들의 편리한 서비스 접

근을 위한 장소제공, 전문적

인 정보와 서비스제공  등 을 

가능케 하였으며 KCWA가 추

구하는 비전과 임무를 충실히 

수행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포사회의 내적인 협력으로는 파트너십 프로젝트가 있다. 

온타리오 주정부가 지원하는 파트너십 프로젝트는 캐나다한인여성회-한인장학재단-토론토한인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비영리단체의 운영효율 신장과 단체 간 파트너십 기반의 협력활동을 펼칠 수 있
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전반적인 한인사회 역량강화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012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본 프로젝트는 2013년 12월까지 단체
장과 이사회 임원을 대상으로 워크숍, 정보세미나 및 1:1정보제공 서비스
를 제공해 오고 있다.  
프로젝트 1단계는 한인여성회의 주도 하에 주로 사무장의 역량강화에 초
점을 두고 단체의 운영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무장의 역할과 책임에 중점
을 두었다. 본 교육을 통해 앞으로의 단체운영 업무에 대한 점검 측면에서 

사무장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피드백을 받았다.  
2단계는 한인장학재단의 주도 하에 단체의 관리책임을 갖는 이사회 임원을 대상으로 이사회 운영, 정
책수립, 전략기획, 연방정부 및 주정부 산하 비영리기관 관계법안 개정안에 관한 정보세미나 등 효과
적/ 효율적인 단체운영에 관한 내용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타지역으로부터의 이사회 임원교육 요청
에 따라 런던 및 키치너/워터루-웰링턴지역을 방문하여 세미나를 제공하였다. 단체운영에 실질적으
로 필요한 정보 및 도구의 제공과 개정을 앞두고 있는 비영리단체운영법 개정안에 미리 대비할 수 있
는 유익한 정보로 인해 참석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한인사회 비영리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파트너십 프로젝트 ”		

상호협력과 파트너십	
AGTA Home Care & Medical Supplies 
얼티비 
아리랑 코리아 TV 
Assaulted Women's Helpline 
AVANTIS Real Estate Company 
Bagg Technology Resources 
Bayview Mall Library 
Bell Media 
Bickford Centre 
동포신문 
캐나다 국세청 
우먼파워 
Canadian Forces 
캐나다 한국인 
Care4Nurses 
카톨릭 아동보호국 
Centennial Library 
Central Library (Richmond Hill) 
21세기 부동산 
아동보호국 
크리스챤 월드 
CIBC 
토론토 총영사관 
Cummer LINC 
Don Mills Library 
Don Mills LINC 
Employment and Social Services 
Enterprise Toronto 
Fairview Mall Library 
FanCrank Inc. 
갤러리아 수퍼마켓 
Give & Go 
HealthforceOntario 
H‐마트 
홍푹정신건강협회 
험버컬리지 
Ideal Computer 
Immigrant Women's Health Centre 

외환은행 
Kenton Learning Centre LINC 
중앙일보 
캐나다한국교육원 
한국관광공사 
한인회 
한인변호사 협회 
한인장학재단 
한인사회 비영리단체 네트워크 
부동산 캐나다 
토론토 한국노인회 
경향 미디어 그룹 
리빙플러스 
런던 한인회 
LPR Global 
Micro Skills 
NANCY B, LEE PROFESSIONAL CO 
North York Central Library 
North York YMCA Newcomer Centre 
Office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온타리아 한인실업인협회 
한국식품 
Palmerstone Library 
Paragon Security 
Park & Jung LLP Barristers  
Proax International 
Public Works and Government Services        
Canada 
RBC Insurance 
RCMP 
Richview Library 
Rogers 
예수 성심 성당 
스코샤 은행 
씨알 문화센터 
세네카 컬리지 
Settlement Worker in School 

신한은행 
St. Michael's Hospital 
Stock Transportation 
SUCCESS 
TD 은행 
Thai Radio Canada 
Thai Society of Ontario 
Thai Trade Office Toronto 
캐나다 경제 
The Career Foundation Centre 
교육신문 
The Kidney Foundation Canada 
한국일보 
교차로 
시사한겨레 
Thornhill Community Library 
Tim Hortons 
토론토 가톨릭교육청 
토론토 교육청 
토론토 경찰 
토론토 보건국 
Toronto Public Library 
Toronto Reference Library 
UNISON Health Community Services 
Upland LINC 
본한인교회 
베트남여성회 
Volunteer Toronto 
워털루 & 웰링턴 한인회 
Welcome Centre (Markham South) 
Welcome Centre (Richmond Hill) 
Willowdale LINC 
우먼뉴스 
YMCA NIC Centre 
Yonge & Eglinton Employment and Social    
Service 
영락 교회 
YWCA Toro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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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고	

2013	아리랑 만찬			

날    짜 : 2013년 3월 2일 오후 6시 

장    소: THE GRAND LUXE  (3125 Bayview Avenue, North York, ON) 

총수입: $ 84,466.62   

 정부지원금(주1)



2012‐2013	이사진과 직원	

물품기증자	

아만다 버크, 베이뷰 교정의, 우덕호, 중앙약국, 닷라인 디자인, 이은경, 캘러리아 수퍼마켓, 김향미, 진혜숙, 아이 네일, 김경남, 배상준 변호사 사무실, 
박명숙, 판지 약국, 서울의류, 서울 하우스, 박샤론, 최영자, 김영자, 하영리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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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자	

이애나, 김애나, 송애니, 임에이프럴, 아람 콜리어, 아서 라우, 신복실, 김병양, 윤스텔라, 갈보리 하우스, 송채규, 차우 트랜, 지 크리스티나, 크리스
토퍼 김, 박철웅, 이정렬, 박 클라라, 김대천, 강대, 최다해, 장데니얼, 김데니얼, 백 데니엘, 김동준, 이제나, 이 에드윈, 박이스터, 오 에스더, 백의균, 
김은애, 김은희, 김은주, 이은주, 이은경, 박은선, 이유진, 백은영, 에블린 리카라도, 이게일, 갤러리아 슈퍼마켓, 조길남, 글래드 코헨, 김-조 그레이
스, 김한이, 김한석, 이-김 혜정, 방헬렌, 김헬렌, 노헬렌, 초화정, 이혜성, 노혜성, 김효분, 효문화 재단, 신효, 김현진, 최현주, 장인하, 송인, 이 아이
린, 구자선, 정재명, 이재락, 김제임스, 김제인, 박정애, 박정희, 이제시카, 이진실, 하진선, 신지영, 정존, 박존, 장주희, 김주현, 박조셉, 이정준, 안조
이스, 최정훈, 최정, 김정희, 강정엽, 복기현, KCWA 자문위원회, 김킴벌리, 이기석, 최기선, 안귀란, 정균섭, 손경옥, 구경석, 백규희, 정경애,          
최경애, 이경자, 최경석, 최라나, 정레슬리, 유상희, 린템블레이, 노메리안, 박마틴, 김매튜, 마이카아들러, 마이클 쎄 
씨, 조미쉘, 하미쉘, 김미쉘, 미카일 라븜스키, 이민호, 지모니카, 정명주, 강명윤, 박피터, 조필, 이필, 이필립, 레이몬드 라우, 조리차드, 김루스, 박
상희, 한상훈, 김승미, 김세영, 박샤론, 숀 제닝, 쉴레이 타이, 시드니 이케다, 박사이몬, 김소연, 김소영, 양송현, 이선옥, 김-이 수, 이수성, 조순옥, 이
순임, 심수영, 스테파니 디브리스, 조스테파니, 이스티브, 수진, 이선자, 김선, 김선옥, 권선영, 최성학, 천성숙, 김성윤, 이선희, 조써니, 지 수잔나, 
진수연, 최시드니, 임태환, 쵀테렌스, 탁연자, 박이현, 김용자, 박용화, 박유경, 정윤정, 유영복, 임영희, 장영, 유영곤, 이영선, 하영리, 강영옥 외     
다수. 

스폰서	

아모레, 아리랑 티비, 몬트리얼 은행, CD 캐피탈, CDF 로즈햄튼, 장영 회계사, 외환은행,  온타리오 한인 실업인협회, 프린트랜드, 스코샤은행,  신한은
행, TD 은행 

이 사 진	

회    장  박 유 경 

부회장  박 상 희 

회   계  최 성 학 

부회계  이 게 일 

서   기  김 한 이 

섭외 /회원 위원장  안 귀 란 

행정 / 사업 위원장  박 마 틴 

공동 모금 위원장 
지 모니카 
이 영 희 

이    사  신 복 실 

이    사  최 경 애 

이    사  박 샤 론 

이    사  문 미 리 

이    사  김 헬 렌 

이    사  박 조 셉 

직     원	

사 무 장  하 영 리 

프로그램 매니저  강 영 옥 

가정팀장 및 가정 상담원  장      영 

가정 상담원  김 승 미 

가정 상담원  정 명 주 

가정 상담원  김 동 준 

정착팀장 (노스욕)  심 수 영 

정착 상담원 / 
NFF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 한국어 

김 은 주 

정착 상담원  김규상 / 주선영 / 마이카 아들러 

정착팀장 (다운타운)  백 은 영 

정착 상담원  이 선 희 

아웃리치 워커  신 지 영 

행정업무  이 은 경 

NHP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여 계 화 

NFF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 태국어  타나폰 트라큘카존삭 

PGP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김민주 / 신윤영 




